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무재해 일터 이룩

제법쌀쌀해지는바람이가을의끝자락을알린다. 짧게사라져가는가을이못내아쉽

지만아름다웠던단풍이있었기에, 가을비살짝머금은늦가을경기도화성에서성

원산업개발김귀훈 리를만나보았다.

학교에서안전공학을전공하고안전관리의길을걸은지7년이되었다는김귀훈

리는‘자율적인안전관리’라는슬로건아래전주월드컵경기장과광주지하철을성공리

에완공한성원건설(주)에1997년11월입사하여안전업무를담당하던중2001년7월성원

산업개발(주)로발령받아현재‘화성동탄성원상떼빌현장’에서전담안전관리자로서의

진면목을발휘하고있다.

■ 안전교육이 최우선되어야

안전업무를담당하면서무재해를이룩했을때가장보람을느낀다는김귀훈 리는전

주서곡주공아파트100만시간, 서울염창동재건축현장50만시간, 화성동탄성원상떼빌

현장100만시간등의무재해를달성한바있다. 이에김귀훈 리가특히신경쓰는것은근

로자들의안전교육이다. 안전교육이야말로우리가일을함에있어서가장먼저밟아야할

수순이며, 강조에강조를더하여도절 지나침이없다는것이그의안전론인것이다.

건설현장에는다양한공종으로여러가지위험이존재하기때문에각공종에맞는공종

별교육을실시해야한다. 근로자스스로가자신이담당하는공종을알아야위험요소에

해숙지하고 처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교육을함에있어당근과채찍은항상병행

되듯, 근로자들의포상도잊지않는다.

요즘현장은예전과는달리외국인근로자의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다. 외국인근로

자의경우의사소통문제나그들의의식자체도우리와상이하여일률적인교육으로는큰

효과를기 할수없다. 이에김귀훈 리는완벽한외국어는아닐지라도그들에게다가가

마음으로통하는교육을실시키위해직접외국어를공부하여그들에게맞는눈높이교육

을수행하고있다.

작년에결혼한새신랑김귀훈 리는가정만큼이나일터를사랑한다. 안전관리를함에

있어현실적으로많이힘들지만근로자들을사랑하는그의마음에서안전의, 사랑의일터

가움트고있음을느낄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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